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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요내용 

  ㅇ Mario Desbordes 칠레 국방부 장관은 장기적인 칠레의 항공우주 계획을 발표함. 주요 내용은 위성 시스템의 교체 및 위성 개발, 생산과 우주센터의 창설임.

[bookmark: _GoBack]  ㅇ 칠레 공군은 2022년까지 노후화된 위성관측 시스템인 Fasat-Charlie의 교체를 위해 이스라엘 ISI 인공위성 기업과 1억 2천만 달러의 협약을 체결했으며, 내년 새로운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임. 또한, 추가로 2개의 인공위성을 제조 및 발사하며 그 중 1개의 인공위성은 칠레 내에서 생산하고, 칠레 내 산티아고, 푼타 아레나스, 안토파가스타에 위성 통제센터를 설립할 계획임을 밝힘.

  ㅇ 또한, 칠레내 10개의 대학과 칠레 국방부가 협력하여 7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생산할 계획임을 밝힘.

□ 검토의견

 ㅇ 칠레는 지금까지는 기상 인공위성을 비롯하여 우주산업 전체에 대해서 전적인 해외 의존도를 보여왔으나 이 같은 칠레 국방부의 발표로 칠레내 우주산업은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짐.
ㅇ 인공위성 생산과 통제센터와 관련한 각종 입찰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.

□ 출처 

 ㅇ 출처 : 칠레 국방부, infodefensa.com
 ㅇ 게시일자 : ’20.11.30
<끝.>
